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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정보 스타트업 목소리 듣고
청년기업의 꿈 본격 지원

- 위치정보 스타트업(모빌테크, 파파야, 더그리트, 별따러가자) 현장방문 및 간담회

- 사업자 애로사항 청취 후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개선과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 신속히 시행키로

-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규제완화 △스타트업 법률·행정지원 △해외진출
지원 확대 △네트워크 기회의 장 마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우수 위치정보 선도 스타

트업을 방문하여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업성과를 확인하고, 우수 중소기업

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은 위치정보 비즈니스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모빌테크 김재승 대표를 만나 위치정보를 활용한 실감형 디지털 

트윈 기술과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 전시한 신기술의 성과를 

확인했다.

  ※ 모빌테크는 ‘KOREA AI STARTUP 100’, ‘아기유니콘 200’에 선정된 혁신기업으로 

’22년에는 서울시와 함께 디지털 트윈 청와대 서비스를 개발하여 공개함

  현장방문에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고층건물의 층별 지도 안내를 제공

하는 파파야㈜ 김태엽 대표와 최첨단 다회용기 수거 시스템을 운영하는 

㈜더그리트 유승환 이사, 교통사고에 취약한 이륜차의 안전서비스를 개발한 

㈜별따러가자 신광업 이사 등 기업 대표와 임원들이 참석하여 위치정보 

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특히, 기업들은 위치정보산업이 진입규제와 실태점검으로 인해 사업자의 

부담이 크다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치정보법상의 사업자 지위 통합 등 

진입규제 완화, △법률·행정지원, △해외진출 지원, △사업자 네트워크 강화 

등 기업을 위한 규제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방통위는 현행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통합하고 진입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의 위치정보법 전부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우수 위치정보 스타트업의 해외박람회 참가 등 글로벌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법률·행정지원 확대를 즉각 시행하며, △위치정보시장 내 사업자 

간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기회를 빠른 시일 내 마련하여 글로벌 시장

동향과 기업경영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청년세대의 정책참여를 확대하고 청년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청년보좌역(한지은)도 참석했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위치정보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혁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기업과 함께 뛴다는 생각으로 도전을 가로

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빠르게 개선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 특히, 아이디어와 기술이 뛰어난 청년기업이 자본과 행정력이 

부족해도 기업활동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정아 (02-2110-1520)

디지털이용자기반과 담당자 주무관 이병수 (02-2110-1526)

                   



참고  우수 위치정보 스타트업 민생현장 간담회 참석자 명단

회사명 참석자 이름 주요 사업내용

㈜모빌테크

김재승

대표

(1988년생)

【레플리카시티】 자체 개발한 장비로 3차원 실내와 

고정밀지도 기반의 실감형 디지털트윈 구축

파파야㈜

김태엽

대표

(1986년생)

【실내위치 길안내 서비스】 수평·수직 실내측위 

기반 층별 길안내 서비스

㈜별따러가자

신광업

이사*

(1981년생)

*공동창업자

【라이더로그】 소형 모빌리티 관제 솔루션

㈜더그리트

유승환

이사

(1980년생)

【다회용기 순환 플랫폼 서비스】 최첨단 다회용기 

수거 및 다회용기 순환시스템


